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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련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이러

한 행 가 비교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단되는 학 장에서의 불법행 에 을 두고 사용자의 윤

리  성향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합리  행동이론을 토 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 태도, 주

 규범, 불법복제 발시 상되는 처벌의 심각성 등의 연구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모

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295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 결과, 처벌의 심각성은 주

 규범과 태도에 향을 미치며, 이 두 요인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윤리인식 설문이론을 토 로 하는 상 주의 개념을 조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

을 구성하는 계수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 도 함께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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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committing digital piracy in 

university settings. Using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including intention to commit digital piracy,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fear of legal consequences, is developed.  Results from 295 survey responses 

indicate that fear of legal consequences affect the subjective norm and the attitude, which in turn 

influence the intention to commit digital piracy. In addition, relativism based on EPQ(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 is introduced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relative influences of path 

coefficients are investigated and implications from finding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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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 SNS, IoT,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련기술의 발 은 게임, 모바일, 이러닝 

등과 같은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문자, 소리, 상 등의 내용물을 디

지털화한 디지털 콘텐츠[1][2]의 유통  홍보가 

편리해졌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월한 소비자시

장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격한 발

은 디지털 콘텐츠에 한 불법복제 속도를 가속

화하여 콘텐츠 산업 피해규모는 더 커지는 부작

용을 래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 으로 불법복제

는 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제작․유통되는 

음악, 화, 방송, 출 , 게임 등과 같은 콘텐츠의 

불법 인 재생산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도 콘텐츠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014년 7월 정부의 소 트웨어 심사회 실

략 보고 회 이후 국가 주도의 소 트웨어 

련 정책  교육의 계획들이 제시되고 있고 소

트웨어 기반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지

원하기 한 다각 인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소 트웨어 작권 보호  이용기반 확산

방안이 발표되는 등 소 트웨어의 작권 보호와 

련된 종합 인 책도 강구되고 있다. 

작권의 에서 보면 작권법이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으나 우리나라는 여 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공공연히 일어나는 불법 복제천국의 오명

을 안고 있다. 국내 소 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09년 41%, 2011년 40%, 2013년 38%, 2015년 

역시 38% 수 으로 지속 으로 감소되다가 최근 

그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2015년 재 아시아 소 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62%인데 반해 국내 소 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38%이기는 하나[4] 이는 여 히 미국(18%), 일본

(19%), 호주(21%), 독일(24%), 캐나다(25%) 등과 

비교해 볼 때 여 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이와 련하여 정부는 ‘어게인 소 트웨어 코리

아 2020 캠페인’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소 트

웨어 불법복제율을 2015년 재 38%에서 20%

로 낮출 것을 계획하는 등[6] 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와 같은 행 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

고 작권 존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공기

의 경우 리자 교육의 강화와 효율 인 리체

계 정착으로 2017년까지 공공기  불법복제율 0%

를 달성하고자 하는 등 소 트웨어 불법복제 근

에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불법복제와 같은 

작권 침해 행 에 한 처벌규정이 보다 엄격

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

의 불법복제가 여 히 확산되고 있는 이유들로는, 

처벌의 심각성을 미처 충분히 깨닫지 못하거나, 

본인만 불법복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설마 이 많

은 사람들을 다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만한 

생각, 물리  재화의 이동과 달리 디지털 공간 고

유의 특성상 개인의 장 공간으로 이동해 온 증

거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을지에 한 무

지, 특별히 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인식의 

부족, 값비싼 소 트웨어에 한 비용 지불 의지 

부족 등을 들 수 있겠다. 

결국 불법행 의 장을 직  감시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자제는 사용자의 윤리

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윤리란 보편 으로  

“어떤 사회 내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

할 수 있도록 사람이 행하는 사회  행태에 향

을 미치는 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 사회  

행태에 한 윤리  지침은 사회구성원이 수용해

야 효과가 있으므로 윤리는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동일한 상황 하에서의 윤리문제에 

해서도 개인의 단이나 의사결정 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성장 배경이

나 교육, 성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으나 개개인의 윤리  는 철학  

이 상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 으로는 확고한 윤리의식이 정립되어 있

지 않을 때 불법복제를 하는 사람들이 주 에 많

을수록 불법복제행 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경향

이 있기도 하다[8][9]. 한 박경자(2013)의 연구

[1]에서는 조직의 윤리문화가 불법복제에 요한 

향을 미치기도 하며[10] 죄책감이 많을수록 불

법행 가 억제되기도 함[11]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부 한 정보문화 상을 개선하기 

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사회  향력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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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사용자들에 한 철 한 

정보윤리의식 고취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련하여 Forsyth[12]는 윤리  성향

(ethical orientation) 혹은 윤리  이념의 두 차원

으로 이상주의(idealism)와 상 주의(relativism)를 

제시한 바 있다. 이상주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

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도덕  행동을 

수용하는 정도이며, 상 주의는 보편 인 도덕  

원리는 없으며 개인에 따라 수용정도가 다르다는 

논리를 수용하는 정도이다[13]. 이 양자의 입장은 

개인의 윤리  차별성을 구분하는 요한 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주요 심사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비교  빈번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학 장

에서 그 복제행 에 향을 미치는 태도, 주  

규범, 불법복제 행  발 시 처벌의 험성 등의 

인과 계를 설문조사결과를 토 로 분석해보고, 

Forsyth가 제시한 윤리  성향에 따라 인과 계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디지털 콘텐츠 활용의 용도  방법 등이 다양

화되면서 콘텐츠 활용에 따른 불법복제에 한 

심이 늘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

의 태도와 불법복제간의 상 계 정도를 악하

기 한 연구들이 양산되었다. 

불법복제와 련된 선행연구들은[1][10][11] 이

러한 불법  행동을 윤리  의사결정에 기반하여 

개인의 윤리의식  조직의 윤리문화가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법 인 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과 

단속을 방법을 찾는 것이 유용함을 입증하기도 

하 다. 한 기술  의 연구[14]에서도 불법

복제 행 가 반복되거나 불법 사이트에의 빈번한 

속은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등의 감염으로 사용

자의 컴퓨터 환경에 다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는 등, 불법복제와 련된 여러 행

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각

인 과 입장에서 탐색 으로 근, 해결하고

자 한다. 

그 동안 이러한 인간의 특정 행동을 측하는

데 유용했던 표 인 이론으로는 사회심리학 분

야의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이다[15].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어떤 행동도 

그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의도는 행동에 향을 

미치는 태도와 주  규범에 의해 결정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

고자 하는 근이 이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련

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16][17][18] 이 콘텐츠 사

용자의 태도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개인의 태도는 행동에 한 학습된 선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상에 한 지속 이고 

일반 인 평가로 인간의 구체  행동을 설명하는

데 일조하지만, 주  규범은 행동의 변화를 설

명하는  하나의 요요인이다. 주  규범을 

통한 개인의 태도 변화는 구체 으로는 본인에게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 의 거집단에 한 

추종, 주  사람들에 의해 이상 인 것으로 인정

된 목표 달성을 한 공통  가이드라인의 수용, 

그리고 우호  계 유지를 한 해당 집단의 

향력 수용 등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19]. 

LaRose et al.[20] 등은 사회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불법 인 일다운로드행 의 향요인으로 다른 

일공유자들과의 사회  상호작용요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Al-Rafee & Cronan[21]도 소 트웨어 

불법복제 문제에서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주  

규범과 성과에 한 인지 인 믿음, 감성  믿음 

등을 포함시킨 바 있다. 

소 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도 상품 기

획․개발과 품질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

입된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 자체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불법복제행 에 따른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불법복제 행 사범에 해 

용  입장보다는 상당한 사례가 법  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일반 인 불법행  경우에서와 같이 디지털 콘

텐츠산업에서도 불법행 에 수반되는 험의 인

지수 이 불법행 로부터의 이득을 과하게 되

면 당연히 불법복제행 가 어들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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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 는 규제와 불법복제

행  간에 뚜렷한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

장[22]도 있으나, 불법행 에 한 처벌의 두려움

과 기본 인 윤리의식은 불법복제행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합리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하

는 불법복제의도에 한 향요인분석 외에도 

Forsyth[12]가 제안한 사용자의 윤리  측면도 인

과 계분석에 반 해보고자 한다.

Forsyth[12]는 개인의 윤리  차별성을 측정하

는 EPQ(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라는 척

도를 개발하여 이상주의와 상 주의  경향 정도

를 계량 으로 분석한 바 있다. 상 주의에 따르

면 모든 윤리  기 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상

이므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나 법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리 인가의 여부는 처해있

는 상황의 성격, 해당 국가나 사회의 문화 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상황에 

따라 도덕  규율은 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

면 도덕이나 법규는 어느 정도 무시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결과 으로 상 주의는 도덕  긴장감을 완화

시키고, 윤리문제의 인식을 방해하며, 윤리와 사

회  책임의 요성에 해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다[24]. 한편 이상주의자는 윤리  의사결

정에서 이타주의 이고 인도주의 인 해결을 추

구하며 타인에 한 배려를 우선시하므로 윤리  

단수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가설의 설정

불법 인 인간 행동의 의도를 악하기 해 

본 연구에서도 합리  행동이론에 기 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이 이론에 불법복제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추가하고 H1부터 H5까지의 연구가설 

검증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이제 [그림 1]에 제시된 연구가설의 배경을 간

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 연구가설의 요약 

합리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한 태도가 

정 일수록 행동의도가 고취되며, 고취된 의도

는 실제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이 이론을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의 태도와  

불법복제 의도에 응용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하고

자 한다.

H1 :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행 에 한 사용자

의 태도는 복제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주  규범은 합리  행동이론의 핵심구성요

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 의 다른 사람들

의 의견이 행 와 태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제시된 바 있고[17][18][21], 불법 인 일 다

운로드행 에는 다른 일공유자와의 상호작용이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20]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

설을 설정한다.

H2 :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행 에 한 주  

규범은 사용자의 복제의도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3 :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행 에 한 주  

규범은 사용자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사범에 한 강력한 

처벌정책은 사회 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일

으키며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향력 축소에도 

기여하고 있다[25]. Sinha & Mandel[26]도 디지털 

상품의 불법복제는 불법행 로부터의 이득 외에

도 처벌과 같은 불법행 에 수반되는 험의 인

지수 에 해 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기존의 연구결과를 합리  행동이론 틀에 

반 하여 다음 두 가설을 설정하 다. 

H4 : 처벌의 심각성은 태도에 부정  향을 미

칠 것이다. 

H5 : 처벌의 심각성은 주  규범 형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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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조작  정의 측정항목
표
재치

크론바하 
알

평균분산추
출 복합신뢰도

태도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으로 
사용하는 행 에 한 시각
과 념

수업과제나 보고서 작성시 참고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작권 침해여부
에 한 심정도 0.755

0.732 0.65 0.86블로그나 홈페이지, 는 SNS 작성시 디지털 콘텐츠의 작권 침해여
부에 한 심정도 

0.872

일이나 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작
권 침해 여부에 한 심도 0.804

처벌의 
심각성

디지털 콘텐츠를 허락없이 
불법 으로 사용하는 행 의 
발가능성과 처벌수

인 소 트웨어나 음원, 만화 는 화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사용시 발가능성 0.843

0.826 0.59 0.88
인 소 트웨어나 음원, 만화 는 화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허락없이 복사시 고발당할 가능성
0.886

인터넷 공간의 콘텐츠 불법 복사  사용시의 발가능성과 처벌수 0.831

인터넷 공간의 콘텐츠 불법 복사  사용과정에서의 발시 피해보상액 
부담 정도

0.621

주  규범
디지털 콘텐츠의 작권 보
호에 한 주 사람들의 
심수 과  인식

주  친구나 지인의 디지털 콘텐츠 작권 보호에 한 심도 0.752

0.701 0.52 0.82주  친구나 지인의 디지털 콘텐츠 작권 보호에 한 무 심을 핑계
로 한 나 자신의 불법  사용

0.692

주변 사람들의 디지털 콘텐츠 작권 무시 정도 0.788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

디지털 콘텐츠를 정당한 
가 지불없이 불법 으로 사
용하겠다는 의도

불법 인 디지털 콘텐츠 복제품의 구매  획득 의도 0.825

0.832 0.75 0.92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사  사용 의도 0.886

정품 디지털 콘텐츠의 작권 무시 의도 0.859

<표 1> 설문항목 내용과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이상의 기본 가설을 검증해 본 후  Forsyth[12]

가 제시한 윤리  이념 차원에 따른 집단 차이도 

분석하고자 한다. Forsyth가 개발한 EPQ는 다양

한 분야에서 상 주의와 이상주의  경향 정도를 

알아보는데 사용되어 왔는데, 기업환경에서의 윤

리와 가치에 한 수 정도 비교[27], 국가 간 윤

리문화차이 비교 등의 연구[13][28]에서도 용된 

바 있다. 

불법복제와 련해서는 Al-Rafee & Cronan[21]

의 연구가 선행요인으로 주  규범과 함께 마

키아벨리  성향을 도입한 바 있다. 마키아벨리  

성향이란 자기 이익을 해 남들을 속이거나 조

종하는 개인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윤리  성향은 콘텐츠 불법복제 

행 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웅답

자들을 상 주의  경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을 구분한 뒤, [그림 1]을 구성하는 경로의 계수

값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다음 가

설을 추가 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H6 : H1부터 H5까지의 경로계수값은 상 주의  

경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4. 연구자료의 수집

4.1 설문항목의 개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서는 실증 데이터가 필요하여 서울 소재 사립

학에 재학 인 학부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한 설문문항은 Chiou et al.[29], Taylor et al.[17], 

김경희·김태웅[8]의 연구결과를 참조하 으며, 주

 규범과 태도는 합리  행동이론을 제시한  

Fishbein & Ajzen의 연구[15]를 참조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상황에 하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한 처벌

의 심각성 항목은 Morton & Koufteros[18]와 김

경희·김태웅[8]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 다. 

윤리  차별성을 측정하는 EPQ는 Forsyth[12]

의 설문항목을 번역하여 사용한 박종민[30]의 연

구결과를 활용하 다. 변수의 측정문항은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4.2 설문자료의 수집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 상자의 설문에 한 근

성과 응답데이터의 수집용이성 제고를 해 구

의 문서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설문조사는 2014년 5월과 9월 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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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학에서 사이버강좌를 수강 인 학부 학생

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수업 게시 에 연구목

과 설문조사 URL을 올려 자발 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 다. 

일반 황을 제외한 모든 설문문항은 리커트 척

도(5  척도)를 이용하 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거한 후 총 295개 데이터를 분석에 이

용하 다. 295명  남학생이 140명(47.5%), 여학

생이 155명(5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2학년

이 78명(26.5%), 3학년이 96명(32.5%) 그리고 4학

년이 121명(41.0%)으로 나타났다. 

5. 연구방법과 가설검증

5.1 설문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연구가설검증을 해 PLS(partial least square)

기법을 사용하 다. PLS는 측정․구조모형에 

해 실증  평가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법으로, 주요 연구요인 상호간 인과 계에 주된 

심을 둘 때 빈번히 활용된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 설문항목의 

재치가 표본 체에서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복합신뢰도도 기 치인 0.7을 모두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평균분산 추출값도 0.5 이

상인 것으로 분석되어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결과표 제시를 생략했으나 평

균분산 추출값의 제곱근 값도 모든 구성개념 간 

상 계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

도 우수한 것으로 단되었다. 

5.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차를 수행하 다[22]. 

검증 결과 <표 2>와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가설이 유의수  5%에서 채택되었다. 설명

력(R2)을 살펴보면 불법복제의도가 37%, 태도 

28%, 주  규범 22%로 나타나 정 검정력 기

인 1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에 한 설명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3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

상 주의 경향이 주요 요인  요인 간 인과

계에 미치는 향력을 평가하기 해 상 주의 

경향을 측정하는 설문항목 10개의 값을 합산하여 

이 값이 상  40%에 해당하는 집단을 고상 주의 

경향집단, 하  40%에 해당하는 집단을 상 주

의 경향집단으로 설정하 다. 간 20%의 응답 

자료는 집단 간 비교에서 제외하 다.

개별 요인별 집단 간 t-검증 차이분석 결과는 

<표 3>에 수록되어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이 고상 주의 집단의 평균값은 요인에 계없이 

모두 상 주의 집단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으로는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3

개 요인의 경우 유의수  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의 경우에만 상

주의 집단이 고상 주의 집단에 비해 윤리 으로 

다소 바람직한 수 을 보이고 있다.

각 집단별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 한 

바와 같이 개별 설문항목의 재치가 표본 체

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t값도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복합신뢰도 역시 모두 0.7 이상이고, 

평균분산 추출 값도 기 치인 0.5 이상을 상회하

고 있어 구성개념 간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으며, 별타당성도 정한 것으

로 정되었다. 한 의도와 태도  주  규범

에 한 설명력(R2)도 모두 정 검정력 1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에 한 설명력도 충분한 것

으로 명되었다. 

경로
경로
계수 t값

H1 : 태도 → 불법복제의도 0.247 4.548

H2 : 주  규범 → 불법복제의도 0.450 7.520

H3 : 주  규범 → 태도 0.387 7.171

H4 : 처벌의 심각성 → 태도 0.218 4.122

H5 : 처벌의 심각성 → 주  규범 0.472 11.156

<표 2> 가설 검증결과

<그림 2>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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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고상 주의
경향

상 주의
경향

차이에 
한 t값

p값

불법복제의도 3.49 3.45 0.42 0.68

태도 2.89 2.62 2.70 0.01

주  규범 3.32 3.27 0.52 0.60

처벌의 심각성 2.86 2.69 1.73 0.08

<표 3> 요인별 집단별 평균값  차이분석 

<그림 3> 고상 주의 집단의 가설검증 결과

<그림 4> 상 주의 집단의 가설검증 결과 

집단에 따라 경로계수값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

를 단하기 한 분석은 Keil et al.[31] 등이 

용한 경로차이 분석법을 용하 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5개의 경로계수 모

두가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H6은 모든 경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경로
고상
주의 
성향

상
주의 
성향

차이에 
한 

t값

차이
여부

H1 : 태도 →
불법

복제의도 0.168 0.271 9.28 유의

H2 :
주  
규범 →

불법
복제의도 0.572 0.347 18.29 유의

H3 : 주  
규범

→ 태도 0.513 0.286 23.68 유의

H4 :
처벌의 
심각성 → 태도 0.179 0.293 11.47 유의

H5 :
처벌의 
심각성 → 주  규범 0.503 0.482 2.80 유의

<표 4> 집단간 차이분석 

6. 결론

본 연구는 합리  행동이론에 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추가한 연구모형의 타당성

을 검증하고 Forsyth[12]가 제시한 상 주의 성향 

정도에 따른 집단 간 경로값 차이를 분석하는데 

을 두었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

다.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한 선행요인은 태도(H1)와 주  규범

(H2)이다. 태도(경로계수 = 0.247, t값 = 4.548)와 

주  규범(경로계수 = 0.450, t값 = 7.520)은 의

도에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Taylor et al.[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  규범에서 태도(H3)로 이어지

는 경로계수 값도 0.387(t값 = 7.171)로 유의수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도도 디지

털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기는 하나, 주  규범보다는 그 향 

정도나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콘텐츠의 작권 보호에 해 별 

심이 없는 상황이라면 태도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태도(H4)와 주  규범(H5)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한 처벌의 심각성은 계수값이 각각 0.218(t값 

= 4.122), 0.472(t값 = 11.156)로 p값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인 디지털콘텐츠 복제행

로 인한 법  처벌의 심각성을 높게 인지할수

록 기 되는   이득이나 재미가 상당히 

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태도와 주  

규범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

된다.

고상 주의 집단과 상 주의 집단 간의 경로

계수 비교결과를 보면, H1(태도 →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도)과 H4(처벌의 심각성 → 태도)의 경

우 상 주의 집단의 경로계수값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개 가설에서는 고상 주

의 집단의 경로계수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유의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를 

들어 태도가 체 으로 비슷한 비율로 개선될 

때, 콘텐츠 사용자들이 느끼는 침해의도의 감소비

율은 상 주의 집단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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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 으로 태도의 변화폭이 크지 않아도 

상 주의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침해의도가 더 

큰 폭으로 어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

육과 홍보를 통해 불법복제행 에 한 태도와 

처벌에 한 심각성 인식 정도가 같은 비율로 변

화할 때 실제 으로 침해의도가 변화하는 비율은 

상 주의 집단이 고상 주의 집단보다 더 크다

는 의미이다. 윤리  경향에 계없이 작권 

련 교육의 효과가 태도에 같은 정도로 향을 미

친다면 행동이나 의도의 정  변화정도는 상

주의 경향을 보이는 학생집단이 더 높다고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주  규범이 정 인 방향으로 개선된

다면 그 효과는 고상 주의 집단이 더 높다. H2

(주  규범 →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도)와 

H3(주  규범 → 태도)의 경우 고상 주의 집

단의 경로계수값이 상 주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 이고 지속 인 교육

과 홍보를 통해, 그리고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사범에 한 처벌강화를 통해 사회  분 기가 

차 작권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주  규범 역시 정 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정책  효과는 고상 주의 집단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만큼 고상 주의 집단

은 주변의 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이다. 처

벌의 심각성이 주  규범에 미치는 향 정도

도 고상 주의 집단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8]에 의하면 상 주의  경향이 높은 

나라일수록 상거래의 윤리  측면에 한 규제가 

상 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상 주의 

경향은 도덕  긴장감을 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학교 장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보사회에서의 윤리  의식이 제고된다면, 

주  규범과 같은 사회  향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쉽게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고

상 주의 집단이다. 상 주의 집단도 어느 정도 

향을 받겠지만 그 정도는 고상 주의 집단에는 

미치지 못한다. 고상 주의 집단은 처벌의 심각성

과 같은 요인이 태도를 통해 의도에 미치는 향

도 상 주의 집단보다 낮다. 처벌의 심각성에서 

태도로 연결되는 경로계수의 값이 상 주의 집

단은 0.293인데 반해 고상 주의 집단은 0.179에 

불과하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태도에 미치

는 우려감도 고상 주의 집단은 상 주의 집단

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되지 못했으나 디지털 콘텐

츠 불법복제방지 련 교육효과도 개인의 윤리  

성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향요인들을 추가한 심도 깊은 연구모형

의 개발과 함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한 규

모 표본을 상으로 하는 실증분석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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